
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	
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

월간 <K-산업보건>은  

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. 

<K-산업보건>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.

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 

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. 

참여 방법

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 참여 기간

2023년 5월 15일까지

당첨 선물

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(총 10명)

독자의 소리 

많은 참여  
부탁드립니다

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

는 ‘산업보건 Q&A’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. 아울러 50인 미만 

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이지 

않도록 사회 전반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.

류민종_대학생

직업트라우마에 관한 구성이 좋았습니다.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

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나 일들에 따른 심리적 트라우마도 산업

재해라는 점을 잘 각인해주었고, 이를 이겨내고 도움을 받는 방

법들도 알려줘 유익했습니다. 

김종훈_독자

롯데마트의 안전보건 활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가 쾌적한 

환경에서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

으로 덕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. 대한산업보건협회

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있었고요.

예비 보건관리자 

그 사람의 직업병, 섭식장애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. 딸이 다이

어트 한다고 밥을 잘 안 먹어 걱정이었는데, 식이 습관이 더 나빠

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유익한 건

강 정보 부탁드려요.

K-산업보건 애독자

4월호 독자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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